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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사십
일 만에 돌아왔다.
26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
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
회중에게로 갔다.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
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, 그 땅에서 가져
온 과일을 보여 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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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
설명하였다. "우리에게 가라고 하신
그 땅에, 우리가 갔었습니다. 그 곳은
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. 
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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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
백성은 강하고, 성읍들은 견고한
요새처럼 되어 있고, 매우 큽니다. 
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
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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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
있고,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
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
있습니다.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
요단 강 가에 살고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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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
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. 
"올라갑시다. 올라가서 그 땅을
점령합시다.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
점령할 수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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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
사람들은 말하였다. "우리는 도저히
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. 
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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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
소문을 퍼뜨렸다. 그들은 이스라엘
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. 
＂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 본 그
땅은,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
땅이다.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, 
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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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
보았다.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
분파다.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
메뚜기 같았지만, 그들의 눈에도
그렇게 보였을 것이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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